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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하고 있는 곳에서 유능하게 잘 하면 큰 데로 갈 수 있습니다. 유능한 자만 있으면 하늘은 한 없이 쓰십니다. 천명 

이 천명도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계속 유능하게 잘 해나가도록 하십시오. 

목회는 잘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잘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잘 하는 것입니다. '잘 해주면 잘 하는 거다.’ 라고 

주님께서 나에게 잠언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지방교회는 전도해서 키워 놓으면 다 도시로 가버립니다. 그러나 이런 것 상관없습니다. 하늘 공적에 다 포함이 됩니다. 

지방교회도 이런 걸 감안해서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도시교회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 교회 떠났어도 어느 

교회로 갔는지, 잘 다니고 있는지 그 교회에 확인하고 항상 신경 써서 전화도 해주고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나중

에 물어볼 것입니다. 얼마를 전도했고 얼마가 도시로 갔으며 현재 얼마가 교회에 남아있는지. 그렇게 알고 열심히 하도

록 하십시오. 

대전 사람들은 월명동과 가까우니 회원들 데리고 다니면서 관리하도록 하십시오. 월명동도 한 창 좋을 때입니다. 다른 

곳에 다녀 봐도 월명동만한 곳이 없습니다. 이런 곳을 개발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못 하는 것입니다. 잘 

못했으면 뺏길 뻔 했었습니다. 그러니 귀한 것을 알고 귀하게 써야 합니다. 만리장성도 내가 가보니까 그렇게 웅장하지 

않았습니다. 만리장성은 여자들이 들고 다니는 벽돌로 쌓은 성벽입니다. 중국 사람들도 월명동에 와보고 알아줬습니다. 

하나님이 계획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개발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써먹으면 됩니다. 죽도록 써먹고 닳도록 써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픈 사람들 많이 치료해 주었습니다. 나를 만나러 오면 무조건 병을 고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운동을 꼭 하라

고 알려줍니다. 나도 운동하니까 건강해 졌습니다. 내가 하도 건강하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비법이 뭐냐고 물어봅니

다. 

너무 속을 썩으면 안 됩니다. 속 썩는 것을 걱정 하지 말고 감수해야 합니다. 

건강해야지 나를 따라다닐 수 있습니다. 따라 다니고 싶어 해도 병든 사람을 어떻게 데리고 다닙니까? 산속에서 20년 

동안 뛰던 기질이 있어서 지금까지 1800리를 뛰었습니다. 그렇게 뛰어야 합니다. 무조건 뛰고 팔운동도 하고 전체적으

로 80만번 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니 쑤시는 곳이 없고 몸도 불편한 곳이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도 호흡이 가쁘지 않습

니다. 그러면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20분 뛰어보십시오, 헉헉 거리지 않습니까? 나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지칠 때까

지 한번 뛰어보고 싶습니다. 폐가 그만큼 좋아졌습니다. 폐는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지만 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아예 처음부터 잘 보호를 해야 합니다. 지금은 건강하지만 과거에는 쓰러졌었습니다. 

인생은 서둘러야 합니다. 무조건 서둘고 봐야 합니다. 


